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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고속열차 ‘KTX-이음’이 2021년 1월 개통되었으나 청량리역

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제천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고속

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철도 산업의 중심지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는 대도시 관광수요 유입을 위한 마케팅 추진과 철도와 

연계한 자연, 휴양, 레저 등의 문화콘텐츠 개발, 미식관광을 

접목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중앙선 운행 ‘KTX-이음’은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있어, 

제천을 방문하려는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환승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관광수요 유입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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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KTX-이음’의 종착역을 

서울역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함

4. 참고사항

  ○ 건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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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문

-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

  중앙선 운행 고속열차 ‘KTX-이음’의 종착역이 청량리

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제천은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이 지나는 국내 최고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철도 발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1월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의 개통으로 

제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대도시 관광수요 유입을 위한 마케팅 추진과 

철도와 연계한 자연, 휴양, 레저 등의 문화콘텐츠 개발, 

미식관광을 접목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운행 ‘KTX-이음’은 청량리역까지 운행

하고 있어, 제천을 방문하려는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환승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관광

수요 유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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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는 제천 관광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으로, 제천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골고루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중심부의 역까지 연장 

운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고속철로를 활용하여 ‘KTX-이음’의 

종착역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천에 소재한 코레일 충북본부가 대전충청

본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고 철도의 중심지라는 

자부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도 산업의 중심지라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KTX-이음’의 종착역을 서울역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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